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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2주년특집｜스포츠전문가100인리서치

KBO리그 개막 4월 20일 이후로 연기…4월 7일부터 구단간 연습경기 TV생중계 ▶ 4면

빙판을 화려하게 꽃피웠던 이는 이제 전설의 반
열에 올랐다.

‘피겨 퀸’ 김연아(30)가 대한민국 스포츠를 대표
하는 레전드로 선정됐다. 창간 12주년을 맞이한 스
포츠동아가 스포츠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설문조사에서 28표를 얻었다. 2위는 ‘마라톤 영
웅’ 고(故) 손기정 선생(17표)이다.

이번 설문에서 ‘최고의 인기 스타’로 뽑힌 손흥민
(28·토트넘 홋스퍼)을 따돌리고 ‘한국 스포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파워피플)’로도 선
정된 김연아는 2관왕을 차지해 현 시대 최고의 스포
츠 스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했다. 같은 방식
의 설문을 진행한 2년 전에도 김연아는 가장 큰 영
향력이있는인물로뽑힌바있어의미를더한다.

실제로 김연아의 모든 걸음걸음이 우리나라 체
육의 새 역사였다. 한국의 동계 종목은 오랜 시간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대변됐으나
2000년대 초반 혜성처럼 그녀가 등장하면서 지형
이 크게 바뀌었다.

주니어 시절부터 각종 국제무대를 휩쓸었고, 동
계올림픽에서 금메달(2010년 캐나다 밴쿠버)과 은
메달(2014년 러시아 소치)을 각각 한 개씩 목에 걸
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한국과 아시아를 넘
어 명실상부한 지구촌 최고 실력자로 우뚝 선 그에
게 외신들은 ‘여왕(퀸)’이라는 수식을 붙이며 온갖
찬사를 보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스포츠계 인사는 “홀로 외롭
게 싸우면서 세계 정상에 섰다. 김연아의 족적은
깊었고 또렷했다. 여전히 젊은 나이이지만 이미 오
래 전에 ‘전설’의 자격을 갖췄다”고 투표 이유를 설
명했다.

개최국 어드밴티지와 석연치 않은 편파판정을
딛고 당당히 은메달을 획득한 소치올림픽을 끝으
로 현역에서 물러난 김연아의 제2의 인생도 충분
히 아름다웠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을 찾아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임원들을 매료시킨 환상적인 프레젠
테이션(PT)을 펼쳐 올림픽 유치를 도왔고, 이후 홍
보대사로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큰 역할을 했다.
2017년 제72차 유엔(UN) 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을
찾아 ‘특별 연사’로 나서 유창한 영어로 평창올림픽
과평화메시지를전한모습은감동적이었다.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평창을 방문한 각국 올
림피언들은 “한국인 피겨 여왕을 동경하며 성장했
다. 영원한 내 영웅”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16년 대한체육회는 김연아를 ‘스포츠영웅 명예
의 전당’에 입회시키며 대한민국을 빛낸 스포츠영
웅으로 인정했다. 2011년부터 선정된 주인공 중 그
는 역대 최연소 인물이다.

김연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레전드, 최고의 영향
력을 행사하는 인물까지 2관왕에 올라 기쁘고 감사
하다. 은퇴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이다”며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국민모두가힘
든 시기다. 힘을 모아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길
희망한다”고소감을밝혔다. ▶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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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금·평창홍보세계가인정
파워피플 이어 한국 최고 전설로
꺎2관왕 감사…코로나 함께 극복꺏
마라톤영웅손기정·차범근뒤이어

꺎최고 레전드는 김연아꺏
손기정제치고첫영예

‘피겨 퀸’ 김연아가 스포츠동아 창간 12주년 기념 스포츠 전문가 100인 설문에서 ‘한국 스포츠 최고 파워피플’로 선정된 데 이어 ‘역대 한국 스포츠 최고 레전드’ 영예까지 안았다. 김연아는“두 부문에 걸쳐 최고로 인정받아 영광”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비밀대화방을 통해 미
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여성 연예
인들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난해 통계 자료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
워주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업체인 딥트레이스는
지난해 9월 ‘딥페이크(deepfake)’ 영상 관련 연구보고
서를 냈다. ‘딥페이크’는 성인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꿔 넣어 합성해 만드는 것을 말하며, 신종 디지털 성
범죄 중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 사이트
5곳에서 유통된 관련 영상 1만4798개 가운데 96%가
음란물이고, 그로 인한 피해 여성 25%가 한국 연예인
들이었다. 피해자 중 41%를 차지한 미국 배우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딥트레이스는 한국 여성 연예인 피해자가 “대
부분 케이팝 가수(K-pop singers)”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유통 사이트나 연예인 이름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실제로 일부 커뮤니티와 동영상 사이트 등 온
라인에서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맹목적 혐오의 시선과
성희롱 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되새기게 한다고 연
예관계자들은 말한다. 한 관계자는 24일 “온라인에는
여성 연예인의 신체 일부와 이를 부각하는 사진과 영상
물이 넘쳐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기자 하연수를 비롯해 손수현, 혜리, 정려원, 신
소율, 백예린, 소진 등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잇따라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
소리를 내고, 이미 이와 관련해 300만명의 동의를 얻
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지지하는 등 분노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또 다른 관
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제 정비가 더욱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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꺋딥페이크꺍 피해자 25%가한국여성연예인
꺎디지털성범죄강력처벌꺏 SNS 빠른확산

꺋n번방꺍 사건 국민적 공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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